
정유4사, 과점 버리고 경쟁해야…
시장진입 어려워 경쟁 없이 높은 가격 유지 … 국민석유 역할 기대

석유 시장을 과점구조에서 경쟁구조로 바꾸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5대 운동본부 이태복 상임대표는 사단법인 5대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<석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

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>에서 “석유 시장이

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과점구조이기 때문에 기름

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”이라며 “2012년 정유4사

가 국내시장에서 GDP(국내총생산)의 16%가 넘는 167

조원의 매출을 독과점하고 있으나 석유 원가 등의 정

보가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 있다”고 지적했다.

독과점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비축의무제, 저장시설

기준, 수입 관세 및 수입 부과금 등 석유 시장의 진입

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

이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“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지나쳐 중동에 분쟁이 생기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

긴다”며 “공정한 경쟁을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원유 공급처를 다양화해야 한다”고 제안했다.

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“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”며 “독과점 체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

쟁으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유도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“국민소득 대비 에너지 가격이 높다”며 “국민석유는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을 20%

가량 싸게 공급하기 위해 출범해 국민주 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”

이라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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